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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 여성의 자존감과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결혼이주 여성들의 우울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및 중재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 여성 126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소득
수준(p=.001<.01)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r=.569,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
지만 자존감, 일상생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자존감은 2.452,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2.418, 우울은 2.278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p<.001)는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지
지가 높을수록(=.472) 자존감이 높아졌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결혼이주 여성들의 우울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 감
소를 통해 그들이 더욱 안정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 개발 및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of migrant women for marriage and to use them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depression and stress intervention strategies. This study provide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of 126 migrant women for marriag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social support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migrant women's income level (p = .001 <.01) and 
self-esteem (r = 0.569, p <.001). However,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stress, 
and depression. Reviewing autocorrelations of the three dependent variables and the multi-collinearity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autocorrelations of self-esteem, stress, and depression were 
2.452, 2.418, and 2.278, respectively, indicating the absence of any  autocorrelation problem.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social support (p < 0.001)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β = 0.472) was, the higher the self-esteem was. Based on 
the study results, it is expected that developing various programs of social support for migrant women 
for marriage is likely to reduce their depression and stress and increase the stability of family and 
soci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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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의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2017년 기준 2

만 8백 건으로 2016년 대비 2백 건 즉 1.2% 증가했으
며,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은 1만 4천 9백 건으로 최근 3
년간 1.6%의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까지
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의 결혼
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
아, 몽골, 태국 등 출신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 또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
자는 14만7382명이며, 84.9%가 여성결혼이민자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2].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함께 이
민자들의 사회통합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다양한 연
구와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를 말하며, 다문화 가정 그리고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할 것
이다[3].  

결혼이주여성들은 매일의 생활에서 수많은 장벽과 고
난에 부딪히게 되며[4], 한국사회와 융화되지 못하는 어
려움으로 인해 ‘주변인’이 되며 이로 인한 외로움과 어려
움을 경험한다[5]. 또한 가족들의 무관심과 지지부족, 경
제적 어려움, 고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신체, 정서, 사회적인 변화로 한국여성들 보다 더 많은 스
트레스를 경험한다[6]. 이민자들은 본국에서 가깝게 지내
던 친구, 가족과의 관계단절로 인해 상실감을 경험하며, 
대처자원이 감소하게 된다[7]. 이로 인한 여성, 어머니의 
우울은 본인 자신의 어려움 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악
화시킨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에서 우울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우울은 이주해온 사
회에 더욱 적응하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준다[8]. 여성의 경우 사회
적 활동이 적고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능력 부
족으로 인해 남성보다 문화적응이 어렵다. 이로 인해 결
혼이주여성들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에서 남성에 
비해 더 취약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에서 누리던 가
족이나 친밀한 사회적 지지망의 상실과 이주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이주해온 
국가의 일원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9].
우울증과 관련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여성 유병률

이 남성 유병률 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2016년도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평생 유병률이 여성의 경우 
6.9%, 남성은 3.0%로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에서 10점 이상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4년 기준 남성 4.3 %, 여성 
8.8%에서 2016년 남성 4.1%, 여성 7.0%로 여성이 남성
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신건강의 주
요지표가 되는 19세 이상 스트레스 인지율에서 2014년 
남성 24.4 %, 여성 28.6%에서 2016년 남성 28.2%, 여
성 30.6%로 2014년도 대비 남성, 여성 모두 스트레스 
인지율이 상승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스트레스 인지율
이 높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0]. 이는 전 국민을 대
상으로 실시한 건강조사임에도 전반적으로 여성이 스트
레스에 취약하며, 우울증 발병이 남성 대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일반 여성들이 갖는 취
약성과 함께 문화적, 환경적 어려움에 취약할 수밖에 없
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여가 필요하다.

자존감은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으로서 자신의 여러 특
성 또는 자신의 여러 측면 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
가들을 나타내며, 자신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성격변인이다. 자존감은 여러 가지 
긍정적 심리적 특질과 상관이 있으며, 낮은 자존감은 우
울증, 심리적 장애와 관련이 있다. 또한 제한적 인간관계, 
낮은 자존감은 모두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다[11].

결혼이주여성들처럼 타국에서 제2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단순히 적응상의 문
제로 생긴 결과라기보다 타 문화권과의 적응과정에서 유
발된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 내적 자원 및 외적 
지지와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여야 한다. 또한 우울 감소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이민국가에서의 삶속
에서 이민자 자신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함께 고려
될 필요가 있다[12].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 중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7][8] 많으나 그들이 겪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스트
레스와 관련하여 양육 효능감[13][14] 등 자녀양육에 대
한 어려움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결혼이주여성
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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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
들의 우울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와
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가는 현실에서 결혼이주여
성들의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 자존감과 관련한 적극
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
적 적응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
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이 대한민
국의 건강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며, 가정을 안정되
게 유지하고 자녀양육과 배우자와의 적응 및 사회적 적
응을 돕기 위한 정책적 전략 및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응 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

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낮추며,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중
재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으
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

생활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우

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I시 소재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

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1)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2) 기
초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4)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설
문지는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
서 온 한국어와 모국어가 유창한 결혼이주여성이 통역을 
도왔으며, 설문지에 나타난 질문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본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설명을 통해 작성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
해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 시 개인 정보는 비밀 보장이 
되며, 연구 참여 중에도 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연구결과
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결과는 출판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으며, 회귀분석의 사례 수 산정을 위한 조건으로 유의수
준(α)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는 본 연구와 가장 
근접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2로 하였으며, 투
입할 예측변수의 총 수는 통제변인까지 고려해 10개로 
가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18명으로 산정되어,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 중 
무응답 문항이나 부정확한 응답이 많은 24부는 제외하고 
최종 126부를 분석에 사용해 본 연구의 표본은 최소 표
본수를 충족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2019년 5월에 I시 소재 다문화
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진행과
정에 대한 설명 후 조사대상 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얻
은 후 자료 수집을 2019년 5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진
행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

기 위해 Park[15]이 개발하고, 내적일관성을 Kim[16]이 
확인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가지 하위척도 즉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성되어 사회적 지지를 체계화 한 것으로 총 2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5점의 Likert 척도로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응답방식은 현재 일상생활 중에 
주위사람들(가족, 친구, 친척, 이웃, 직장동료, 전문가 등)
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를 국제결혼 이주여성 응답자가 
느끼는 정도로써,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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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16]의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4 였고 본 연
구에서 자료의 정규성을 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이
용하였으며, 왜도는 –0.610, 첨도 –0.108로 왜도의 경우 
절대값이3, 첨도의 절대값이 7 이내이므로 정규성을 가
정할 수 있다. 또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71 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다. 

2.3.2 우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

여 Beck Depression Inventory(이하 BD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BDI는 우울진단용으로 고안된 것이며, 정상
인의 우울상태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연구
에 이용되어 왔다[17]. BDI 원척도는 총 21문항의 4지선
다형으로 총점은 0점부터 63점까지로 주어지며, 9점 이
하는 정상범위, 10~15점 경도의 우울, 16~23점 중등도 
우울, 24점 이상이면 중증 우울을 의미한다. 베트남 이주
여성들의 우울을 측정한 Hong 등[17]의 연구에서 우울
척도는 Cronbach`s α= .863이었고, 본 연구에서 왜도
는 0.559, 첨도 –1.069로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70으로 나타나 신뢰
할 수 있다. 

2.3.3 일상적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oh & Park[18]이 개발하고, Mun[19]
이 내적일관성을 확인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스트
레스 반응척도(Cognitive Stress Response Scale, 
CSRS)는 스트레스 후에 일어나는 인지를 측정하는 것으
로 모두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척도의 하위 요인은 극단-부정
적 사고(9문항), 공격-적대적 사고(4문항), 자기 비하적 
사고(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5점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
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분석하였다. 총
점은 21점부터 105점 사이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
생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Mun[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5(하위영역별로는 극단-부정적 사고 
Cronbach`s α = .85, 공격-적대적 사고 Cronbach`s α
= .82, 자기비하적 사고 Cronbach`s α= .89) 였고, 본 
연구에서 왜도는 0.585, 첨도 –1.060으로 정규성을 가정
할 수 있다. 또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80

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다. 

2.3.4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

하여 Rosenberg[20]가 개발하고 Suh[21]이 중국어, 베
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일본어로 번안해서 신뢰도와 타
당도를 확인해 본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고, 측정 점
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Suh[21]의 자아존중감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 .802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3점 ‘대체
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로 구성된 Likert식 4점 척
도로 구성되었다. 이 중 문항번호 3, 5, 8, 9, 10번은 자
아존중감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코딩 시 
역코딩하여 합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왜도는 –0.067, 첨
도 –0.727로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808 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

석을 수행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차이는 ANOVA를 실시하였
으며, Scheffe의 사후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
생활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4)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20~30대가 103명

(81.7%)로 전반적으로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적은 베트남 82명(6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중국 12명(19.5%), 일본 18명(14.3%), 필리핀 8명
(6.3%), 캄보디아 3명(2.4%), 기타 3명(2.4%)순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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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연령대의 경우 20대 46명(36.5%), 30대 57명
(45.2%), 40대 11명(8.7%), 50대 12명(9.5%)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의 경우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가 84명
(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 부부, 미혼자
녀 가구가 39명(31.0%)으로 다음 순위였다.

본인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7명(4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 47명(37.3%), 대졸이상이 22

명(17.5%)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연령대는 40대 78명(61.9%), 50대 30명

(23.8%), 30대 18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86명(68.3%)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이상이 20명(15.9%)과 중학교 졸
업 20명(15.9%)은 비율이 같았다.

경제상태 즉 수입의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
하가 53명(4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0만 원 이
상 300만 원 이하가 38명(30.2%), 300만 원 이상 400만 
원이하가 19명(15.1%). 100만 원 이하가 16명(12.7%)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 7년 이상이 74명(58.7%), 5년 이상 
7년 미만이 26명(20.6%), 3년 이상 5년 미만이 19명
(15.1%), 3년 미만이 7명(5.6)로 대다수가 5년 이상 장기 
거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다 63명(50.0%), 만족한다 
37명(29.4%), 매우 만족한다 14명(11.1%), 불만족 10명
(7.9), 매우 불만족 2명(1.6%)로 대다수가 보통이상 만족
한다 에 분포해 있었다(Table 1).

3.2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
존감,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소득수준
(p=.001<.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본인 연령 (p=.039<.05), 배우자 연령 (p=.019<.05), 
배우자 학력 (p=.002<.05), 소득 수준 (p<.001)에 따른 
자존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본인 연령은 20대가 28.13
으로 40대의 24.45보다 높았으며, 배우자 연령은 40대
가 27.49로 50세 이상보다 높았다. 배우자 학력은 고졸
이 27.53으로 대졸 이상보다 높았으며, 소득수준은 100
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00만원 미만보다 높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ies n %

Nationality

China 12 9.5
Japan 18 14.3
Philippines 8 6.3
Vietnam 82 65.1
Cambodia 3 2.4
etc. 3 2.4

Immigrant 
Women age

twenties 46 36.5
thirties 57 45.2
forties 11 8.7
fifties 12 9.5

Immigrant 
Women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47 37.3
high school graduate 57 45.2
over college graduate 22 17.5

Spousal age
thirties 18 14.3
forties 78 61.9
fifties 30 23.8

Spousal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20 15.9
high school graduate 86 68.3
over college graduate 20 15.9

Family 
composition

couple  3 2.4
couple + unmarried children 84 66.7
parents+couple+unmarried 
children 39 31.0

Income 
(economy)

less than one million won 16 12.7
More than 1 million won 
and less than 2 million won 53 42.1

More than 2 million won 
and less than 3 million won 38 30.2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19 15.1

Duration of 
residence

less than three years 7 5.6
More than 3 to less than 5 
years 19 15.1

More than 5 to less than 7 
years 26 20.6

more than seven years 74 58.7

marital 
satisfaction

full satisfaction 14 11.1
Satisfaction 37 29.4
Ordinary 63 50.0
Unsatisfactory 10 7.9
Great Unsatisfactory 2 1.6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적(p<.001), 본인 
연령(p=.004<.05) 본인 학력 (p=.001<.05), 배우자 연령
(p=.001<.05), 배우자 학력 (p=.014<.05), 소득수준 (p 
<.001), 거주기간 (p=.038<.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국적은 
베트남이 58.91로 필리핀, 기타보다 스트레스가 높았으
며, 연령은 20대가 58.00으로 50세 이상보다 높았다. 본
인 학력은 중졸 이하가 59.13으로 대졸 이상보다 스트레
스가 높았으며, 배우자 연령은 40대 이하가 50세 이상보
다 높았다. 배우자 학력은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높
았다. 소득수준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가 
63.23으로 가장 높았으며, 거주기간은 5~7년 미만이 
62.15로 3년 미만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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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self-esteem, stress,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Self-esteem Depression Stress

Nationality 

China (a) 89.00 ±27.14 24.75 ±3.84 10.75 ±10.70 37.83 ±14.71

Japan (b) 99.00 ±19.29 25.67 ±2.09 9.11 ± 7.29 36.00 ±12.84

Philippine (c) 82.50 ±20.14 23.38 ±5.34 15.25 ± 7.80 34.63 ±10.24

Vietnam (d) 91.77 ±18.79 27.30 ±5.51 31.43 ±19.70 58.91 ±26.05

Cambodia (e) 112.33 ±10.07 27.00 ±4.36 17.00 ±12.49 38.67 ±11.06

etc (f) 83.67 ±12.01 25.00 ±3.61 6.67 ± 7.23 31.67 ± 8.74
F (p) 1.635 (.156) 1.525 (.187) 8.548 (<.001) 5.869 (<.001)

d>a,b,f d>c,f

Family
composition

couple  79.67 ±31.26 22.67 ±5.51 23.33 ± 2.89 51.67 ± 7.64

couple+unmarried children 91.49 ±20.36 26.74 ±5.13 26.18 ±20.62 52.73 ±25.48
parents+couple+unmarried 
children 94.85 ±18.05 26.33 ±4.72 20.36 ±16.62 47.10 ±23.75
F (p) .993 (.373) .991 (.374) 1.215 (.300) .688 (.505)

Immigrant
Women age

twenties (a) 95.28 ±19.09 28.13 ±5.03 29.52 ±21.12 58.00 ±27.78

thirties (b) 89.18 ±19.78 25.86 ±5.30 25.21 ±18.88 51.49 ±23.38

forties (c) 91.82 ±22.84 24.45 ±4.08 15.64 ± 9.59 37.55 ±12.74

fifties (d) 95.58 ±21.07 25.33 ±2.27 8.00 ± 6.44 33.75 ±11.60
F (p) .922 (.433) 2.879 (.039) 5.221 (.002) 4.651 (.004)

a>c a,b>d a>d

Immigrant
Women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a) 90.85 ±21.81 26.30 ±6.38 32.57 ±19.34 59.13 ±26.62

high school graduate (b) 92.40 ±19.27 26.98 ±4.26 22.33 ±18.85 49.74 ±23.97

over college graduate (c) 94.82 ±17.72 25.77 ±3.29 11.77 ±11.40 36.68 ±13.47
F (p) .298 (.743) .528 (.591) 10.641 (<.001) 6.910 (.001)

a>c a>c

Spousal
age

thirties (a) 89.39 ±21.91 25.28 ±6.11 28.94 ±19.94 54.83 ±26.99

forties (b) 94.21 ±19.48 27.49 ±5.04 27.95 ±19.96 55.65 ±25.16

fifties (c) 88.87 ±19.79 24.73 ±3.52 12.07 ±10.75 36.43 ±15.36
F (p) .996 (.372) 4.098 (.019) 8.918 (<.001) 7.528 (.001)

b>c a,b>c a,b>c

Spousal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a) 91.60 ±18.99 25.25 ±5.62 25.70 ±16.52 54.90 ±25.24

high school graduate (b) 94.48 ±18.21 27.53 ±4.56 26.55 ±20.75 53.43 ±25.78

over college graduate (c) 83.30 ±25.59 23.40 ±4.94 13.30 ±10.33 36.40 ±11.77
F (p) 2.639 (.075) 6.857 (.002) 4.060 (.020) 4.383 (.014)

b>c a,b>c a,b>c

Income 
(economy)

less than one million won (a) 74.81 ±18.62 21.44 ±4.98 19.13 ±11.67 40.94 ±13.93
More than 1 million won and less 
than 2 million won (b) 95.43 ±16.50 28.68 ±4.64 33.68 ±20.79 63.23 ±26.75
More than 2 million won and less 
than 3 million won (c) 92.00 ±22.36 25.66 ±4.93 21.16 ±17.49 46.76 ±21.65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d) 98.53 ±17.48 26.47 ±1.87 8.84 ± 6.95 33.58 ±12.55
F (p) 5.771 (.001) 11.400 (<.001) 11.084 (<.001) 10.786 (<.001)

b,c,d>a b,c,d>a b>a,d b>a,c,d

Duration of 
residence

less than three years (a) 96.00 ±25.15 25.71 ±6.52 23.29 ±22.01 44.86 ±30.67

More than 3 to less than 5 years (b) 88.37 ±19.45 26.89 ±5.08 26.47 ±17.22 54.37 ±26.09

More than 5 to less than 7 years (c) 89.73 ±22.69 26.19 ±6.13 33.50 ±18.64 62.15 ±24.31

more than seven years (d) 93.77 ±18.62 26.61 ±4.50 20.62 ±19.05 46.73 ±22.98

F (p) .601 (.616) .137 (.938) 3.090 (.030) 2.891 (.038)
c>d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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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적(p<.001), 본인 연령
(p=.002<.05) 본인 학력 (p<.001), 배우자 연령(p<.001), 
배우자 학력 (p=.020<.05), 소득수준 (p<.001), 거주기간 
(p=.003<.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국적은 베트남이 31.43으
로 중국, 일본, 기타보다 높았으며, 본인 연령은 20,30대
가 50세 이상보다 높았다. 본인 학력은 중졸 이하가 
32.57로 대졸 이상보다 우울이 높았으며, 배우자 연령은 
40대 이하가 50세 이상보다 높았으며, 배우자 학력은 고
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수준이 33.68로 1수준과 4수준보다 
높았으며, 거주기간은 5~7년 미만이 33.50으로 7년 이
상 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3.3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결혼 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존감, 스트레스, 우울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은 사회적 지지
(r=.247, p=.005<.05)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우울
(r=-.282, p=.001<.05), 스트레스(r=-.256, p=.004<.05)
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는 자존감(r=.569,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존감,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Self-
esteem Depression Stress

marital 
satisfaction  1.000

Social 
support

.247**

(.005) 1.000　

Self-
esteem

-.032
(.718)

.569***

(<.001) 1.000

Depression -.282**

(.001)
047

(.599)
.364***

(<.001) 1.000

Stress -.256**

(.004)

.125
(.163)

.

.465***

(<.001)
.874***

(<.001) 1.000

* p<.05 ** p<.01 *** p<.001

3.4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
하게 나타난 변수를 Dummy 변수로 변환하여 통제한 
상태에서 결혼만족과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 우울, 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자존감은2.452, 
스트레스는 2.418, 우울은 2.278로 2에 가까워 자기상
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VIF 값은 1.114~6.141로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에 적절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
(P<.001)는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β=.472) 자존감이 높아지며, 
자존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6.1%이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도(p<.05)
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가 낮을수록(β=.167) 우울이 높아지며, 우울을 설
명하는 설명력은 39.9%이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해보고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존
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차이를 규명하고,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를 규명하였으며, 각 변수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서로에게 주는 
영향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의 연령대는 대상자들의 대다수가 (81.7%)가 20~30대
로 나타났다. 이는 Byun 등[23]의 논문, Hong 등[17]의 
논문과 비슷하다. 설문조사에 응하는 많은 참여자의 경우 
젊은 층이 대다수였던 이유가 사회복지기관이나 다문화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들의 연령층이 20~30대가 많
은 이유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아내와 남편의 학력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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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ocial support, self-esteem, depression, and the effects on stress
Self-esteem Depression Stress

B SE  t p B SE  t p B SE  t p
(Constant) 12.785 2.851 　 4.485 .000 35.697 11.603 3.076 .003 52.253 15.667 　 3.335 .001
Nationality (China) -.684 1.234 -.040 -.554 .581 -14.660 5.025 -.223 -2.917 .004 -10.828 6.785 -.129 -1.596 .114
Nationality(Japan) -2.008 1.711 -.141 -1.173 .243 -11.771 6.967 -.214 -1.690 .094 -6.170 9.406 -.088 -.656 .513
Nationality(Philippine) .506 1.670 .025 .303 .763 -8.926 6.797 -.113 -1.313 .192 -12.957 9.177 -.128 -1.412 .161
Nationality(Cambodia) -2.591 2.271 -.079 -1.141 .257 -16.608 9.245 -.131 -1.796 .075 -25.124 12.483 -.156 -2.013 .047
Nationality(etc) -.288 2.652 -.009 -.108 .914 -18.381 10.795 -.146 -1.703 .092 -15.411 14.575 -.095 -1.057 .293
Immigrant Women age(thirties) -1.764 .903 -.176 -1.953 .054 2.980 3.676 .077 .811 .419 .672 4.963 .014 .135 .893
Immigrant Women age(forties) -3.196 1.583 -.181 -2.020 .046 2.644 6.442 .039 .410 .682 -6.255 8.698 -.072 -.719 .474
Immigrant Women age(fifties) -2.005 2.074 -.118 -.966 .336 4.868 8.445 .074 .577 .566 -2.287 11.402 -.027 -.201 .841
Immigrant Women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979 .810 .098 1.208 .230 -6.112 3.298 -.158 -1.853 .067 -4.059 4.453 -.082 -.911 .364
Immigrant Women education
(over college graduate) 1.873 1.189 .142 1.576 .118 -6.582 4.838 -.130 -1.360 .177 -5.518 6.533 -.085 -.845 .400

Spousal age(forties) 2.231 1.104 .217 2.021 .046 -1.327 4.493 -.033 -.295 .768 .807 6.067 .016 .133 .894
Spousal age(fifties) 1.493 1.366 .127 1.093 .277 -10.805 5.559 -.239 -1.944 .055 -10.679 7.505 -.185 -1.423 .158
Spous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121 .998 .104 1.123 .264 3.412 4.062 .082 .840 .403 -.490 5.485 -.009 -.089 .929
Spousal education
(over college graduate) -1.402 1.412 -.103 -.994 .323 -4.225 5.746 -.080 -.735 .464 -10.876 7.758 -.162 -1.402 .164
Income (economy
(More than 1 million won and 
less than 2 million won)

4.046 1.288 .400 3.141 .002 5.193 5.244 .133 .990 .324 7.469 7.080 .150 1.055 .294

Income (economy
(More than 2 million won and 
less than 3 million won)

1.731 1.347 .159 1.285 .202 -3.034 5.482 -.072 -.554 .581 -4.788 7.402 -.089 -.647 .519

Income (economy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2.563 1.481 .184 1.730 .087 -10.645 6.031 -.198 -1.765 .080 -11.425 8.143 -.166 -1.403 .164

Duration of residence
(3~5years) 1.604 1.750 .115 .917 .362 -.709 7.124 -.013 -.100 .921 6.983 9.619 .102 .726 .469
Duration of residence
(5~7years) .754 1.707 .061 .442 .660 6.691 6.948 .141 .963 .338 14.583 9.382 .240 1.554 .123
Duration of residence
(more than seven years) 1.916 1.651 .189 1.161 .248 2.419 6.721 .062 .360 .720 8.174 9.075 .164 .901 .370

marital satisfaction -.813 .440 -.138 -1.849 .067 -3.790 1.790 -.167 -2.117 .037 -4.357 2.417 -.150 -1.803 .074
Social support .119 .020 .472 6.026 .000 .079 .080 .081 .977 .331 .171 .109 .138 1.575 .118

 =.556, adj  =.461
F=5.863(p<.001)

d=2.452

 =.505, adj  =.399
F=4.770(p<.001)

d=2.278

 =.447, adj  =.329
F=3.784(p<.001)

d=2.418

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Byun 등[23〕의 논문과도 
같다. 본 논문에서 월수입 100만원~200만원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yun 등[23〕의 논문에서도 월소
득이 150만원~250만원이 대다수였으며, Ha 등[9]의 연
구에서는 월 200~300만원, 월 100~200만원 순으로 결
혼이주여성들의 경우 고소득 가정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배우자의 학력, 결
혼이주여성들의 학력 등과도 유관하다고 하겠다. 대상자
들의 자존감 정도를 파악한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수입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 100~200만원 구간
에서 가장 자존감이 낮았고, 다음은 월 300~400만원 구
간에서 자존감이 높았다. 월 100만원 이하가 자존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월수입과 자존감은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 등[9]의 연구 결과
와도 같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자
존감과의 관련성에서 월수입 변인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일반적 사항과 자존감
과의 관련성 연구가 전무한 상태라 비교가 불가능했으며, 
Byun 등[23〕의 논문에서도 일반적 사항과 연관된 자존
감을 파악하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들
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 결과 결혼이주여성
들의 학력이 중학교졸업 이하 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다
음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순이었다. 또한 배우자
의 나이가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30대, 50대 순
이었다. 경제력 즉 월평균 수입에서는 월 100~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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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고, 다음은 월 300~400
만원 구간, 그리고 월 200~300만원 구간 순이었으며 월 
100만 원이하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대상자들의 우울 정도를 파악한 결과 결혼이주여성들
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 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
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순이었다. 또한 배우자의 
연령에서는 30대가 가장 우울이 높았고 40대, 50대 순
이었다. 월수입에서는 월 100~200만원 구간에서 가장 
우울이 높았고, 다음은 월 200~300만원 구간, 그리고 월 
100만원 이하 구간 순이었으며, 월 300~400만원 구간
에서 우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종
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자존감, 스트레스, 우울은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 우울, 일상
생활스트레스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가 없는 상태라 비교
가 불가능하다. 다만 월수입과 우울이 비례해 보이는 듯
하지만, 월수입이 가장 높은 월 300~400만원 구간이 가
장 우울한 이유는 월수입과 비례하여 직업적 강도와 스
트레스가 증가하는 이유로 짐작해볼 수 있으며, 결혼이주
여성들의 학력, 배우자의 나이, 월수입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그들이 자존감을 갖
고 스트레스가 적게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배우자의 나
이와 직업과 월수입이 연관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Ha 등[9]의 연구에서 낮은 교육수준이 결
혼이주여성들의 우울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와 함께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더 우울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졸업이하에서 우울과 함께 스
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학력 
신장의 기회를 준다면 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스트
레스를 줄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우울, 일
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결혼만족
은 사회적 지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우
울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
지는 자존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와 우울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우울을 다룬 논문[9][17][23]은 
몇 편 있으나 자존감,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유사 논문의 결과와 비교하자면 
Byun 등[23]의 논문에서 남편의 우울과 다문화 수용태

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논문의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결혼만족이 스트레스,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도 유관하다. 사회적 지지의 경
우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간 3년 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난 것처럼 Hong 등[17]의 논문에서도 결혼기간 
2년 미만인 그룹이 5년 이상인 그룹과 비교해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ong 등[17]의 연구에서 결혼기
간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
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 배우자 연령
에 따른 차이, 수입에 따른 차이에서 영향이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결혼
생활 만족도, 월 평균 수입,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혼 후 
한국 생활적응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단체라고 밝힌 Ha 
등[9]의 연구 결과와도 같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 관련한 논문들은 대
다수가 양육스트레스[3][5][6][13][24]와, 문화적응스트
레스[8][9][16][19][21][24]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다룬 논문이 전무한 
현실에서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스트레스와 우울 간 양
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 결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가 끝난 경우, 혹은 문
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자
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결혼생활만족도, 양육스트
레스가 있으며 이중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들
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Roh 등[25]의 논문
도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한국 
거주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월평
균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이
주여성의 우울이 높아진다는 Ha 등[26]의 논문도 본 논
문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다만 본 논문과 Ha 등
[26]의 논문과는 거주기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거주기간 5년~7년 구간이 우울이 가장 높았
으며, 3년~5년 구간, 7년 이상 구간, 3년 미만 구간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적응기간과 
무관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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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짧은 경우 오히려 낮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시스템으
로, 가족 간 상호협조로,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으로 보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 
및 우울을 자녀양육 스트레스[3][5][6][13][24]와 자녀양
육방법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내국인 결혼여성
들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처럼 경제곤란과 문화도전 인식은 부
부 각자의 우울에 기여하며, 그런 인식과 우울은 부부 간
의 공격적 갈등반응을 촉발하며, 결혼안정성을 감축한다
는 Hyun 등[27]의 결론도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안
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경제적 곤란
수준이 낮을 때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우울은 크게 차
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곤란수준이 
높을 때 서비스 이용기간이 긴 집단에서 이용기간이 짧
은 집단보다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
편집단의 경우에는 지원서비스 이용 집단에서 우울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난 Hyun 등[28]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수
준이라는 일반적 사항을 고려했을 때 서비스 이용기간 
즉, 사회적 지지의 기간이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가정 내 폭력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곤란, 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한국인 남편의 공격적 갈등 반응 행동에 기여한다는 
Hyun 등[28]의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
은 사회적 지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우
울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
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와 우울 그
리고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일에 다양한 방법의 사회적 개
입이 필요하며,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일
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결
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스트레스, 우울을 낮
추어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사회적 지지를 서비스기관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만으로 만족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경제적 곤란이 본 논문에서도 자존감, 우
울,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음을 밝힌 만큼 결혼이주여성들

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국가와 기관이 해야 할 일들이 무
엇인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재교육 즉 학력신
장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임을 밝힌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와 사회참여율이 증가하고 있
는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안
정적으로 성장해나가길 기대하는 추후 노력들이 연구결
과로 속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5.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해보고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
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대다
수가 (81.7%)가 20~30대로 나타났고, 국적은 베트남, 가
족구성의 경우 부부 및 미혼자녀가구, 학력 고졸, 배우자
학력 고졸, 수입 200~300만원, 거주기간 5년~7년 미만, 
결혼만족도 보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나 본 연
구에서 나타난 표본 상 특징이 모집단 전체를 대변한다 
할 수는 없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중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
적 지지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존감은 소득수준과
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만족이 사회적 지지와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에도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표본수를 유지하였
다. 하지만 본 연구의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는 않는
다. 또한 대상자들의 국적분포가 대한민국 결혼이주여성
들의 국적분포와 동일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러한 제
한점을 추후 연구 시 더욱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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